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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S RELEASE

“부모 10명 중 8명, 베페 베이비페어 2번 이상 찾아”
육아시장, 온라인 성장세에도 오프라인 찾는 부모 많아
▪ 베페, ‘베페 케어’로 임신, 출산, 육아, 교육까지 아이 성장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들 찾도록 도와
▪ 3년 이상 방문한 비율 66%, 베페 처음 찾은 때는 ‘임신 중’이 55%로 가장 높아

올바른 임신·출산·육아 문화를 만드는 기업 ㈜베페(대표 이근표)가 오는 11일(목) 개최되는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를 앞두고 ‘베페 케어’를 주제로 베페 홈페이지 (www.befe.co.kr) 회원과 베페맘스쿨 참가자 216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4일부터 14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베페 케어’는 임신부터 출산, 육아, 교육에 이르기까지 아이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 동안 필요한 것들을 베페 베이비페어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베페 베이비페어를 2회 이상 찾은 관람객의 비율이 10명 중 8명이 넘는 83%에 달했다. 또, 구체적으로 몇 년째 방문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2년’(29%), ‘3년’(27%), ‘4년’(19%), ‘5년’(10%), ‘5년 이상(10%)’, 1년(5%)의 순으로, 3년 이상 방문한 비율이 66%였다. 
이렇게 여러 번 관람하는 이유는 아이가 커감에 따라 구입할 물품이 다르거나(72%), 구입 예정인 물품은 없지만 아이를 키우는 동안 자연스럽게 방문(27%)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돼 ‘베페 케어’의 효용성이 입증됐다.
그렇다면, 부모들은 베페 베이비페어를 언제 처음 찾았을까? ‘임신 중’이라는 대답이 55%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서 ‘출산 직전’(18%), ‘임신 이전’(17%), ‘아이 백일에서 돌까지’(6%), ‘출산 직후 아이 100일’(4%)의 순으로, 출산 준비물을 마련하기 위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 임신 이전이라고 답한 비율도 5명 중 1명으로 아이를 갖기 전 미리 준비하는 부모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구입하고 이건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하는 용품은 △유축기, 수유쿠션, 신생아의류, 젖병, 기저귀 등 출산용품(42%), △이유식 마스터기, 이유식기, 식탁의자 등 육아용품(36%), △책(전집), 장난감, 교구 등 교육용품(14%), △임부복, 임산부 크림, 임부용 속옷 등 임부용품(8%)의 순이었다.

베페 베이비페어를 찾은 이유로는 ‘다양한 육아용품과 브랜드의 신제품 정보 수집(45%)’, ‘사려고 마음먹었던 제품의 실물 확인 및 비교 구입(37%)’, ‘현장에서만 가능한 가격할인 및 사은품 행사(13%)’를 꼽았다.
이외에도 베페 베이비페어 현장 방문 시 도움을 받은 서비스로는 △전시장 맵과 유용한 정보가 가득한 매거진 <BeFe>(55%, 복수응답), △프리미엄 멤버십 회원을 위한 프리미엄 라운지(27%), △편하게 수유와 이유식을 먹일 수 있는 수유실(23%), △아빠와 함께 온 아이를 위한 아빠 수유실로 답변했다.
㈜베페 관계자는 “이번 설문을 통해 임신부터 교육까지 아이의 성장 단계에 따라 챙겨야 할 제품이나 서비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베페 베이비페어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베페 베이비페어는 앞으로도 엄마, 아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국내 대표 베이비페어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베페 케어’를 테마로 임신, 출산, 육아 교육 관련 380여개 브랜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는 오는 8일(목)~11일(일) 코엑스 Hall A, B에서 개최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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